
추석 연휴가 2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주요 성수품 가격이 고물가 여파에 크게 들

썩였던 작년보다는 비교적 낮은 수준에서 관

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한우와 돼지고기 등 축산물 가격은 

작년보다 소폭 저렴하게 유지되고 있는 반면 

작황이 부진한 사과와 배 등 과일값이 3배 가

까이 뛰면서 추석 차례상 물가를 자극하고 

있다.

1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

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추석 연휴(9월

28일~10월2일)를 앞두고 주요 성수품 가격

은 지난해와 비교해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일 기준 배추 1포기 소매가는 5422

원으로 전년(9201원)보다 41.4% 하락했다. 

무는 1개에 2441원으로 전년(4264원)과 비

교해 42.7% 낮았다.

양파는 1㎏ 2098원으로 전년(2606원)보다 

19.8%, 깐마늘은 1㎏ 8499원으로 전년(1만

3342원)보다 36.3%, 감자 1㎏에 3390원으로 

전년(4250원)보다 20.2% 각각 낮아졌다.

소고기도 1+등급 등심 100g 기준 1만971

원으로 전년(1만2578원)보다 12.8%, 돼지

고기는 삼겹살 100g 기준 6337원으로 전년

(6598원)보다 3.9% 저렴하다. 닭고기는 1㎏ 

6190원으로 전년(5601원)보다 10.5% 비싸

지만, 계란은 한판(30구)에 6339원으로 전년

(6598원)보다 3.9% 싸다.

지난해 추석 물가는 지속된 고물가 행진 

속에 예년보다 이른 추석과 집중호우로 농산

물 가격이 올라 차례상 비용이 7% 이상 뛰었

다. 올해는 주요 성수품 가격이 작년보다 낮

게 유지되고, 상승 폭이 크지 않다.

다만, 추석 수요가 많은 사과와 배는 생산

량 감소와 품질 저하 등으로 가격 변동 폭이 

두드러진다.

차례상에 주로 오르는 사과 홍로는 10개 

기준 2만8936원으로 전년(2만9737원)과 비

슷하지만 도매가는 상품 10㎏기준 6만2049

원으로 전년(2만1816원)보다 3배 가까이 비

싸다. 배(원황)도 소매가는 평년과 비슷한 수

준을 유지하면서도 도매가는 상품 15㎏ 기준 

4만6107원으로 전년(1만9340원) 약 2.5배 뛰

었다.

농식품부는 올해 3월부터 이어진 저온 등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 누적과 병충해로 주요 

과일의 생산량이 감소하고, 상품과 비율도 

낮아 도매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다고 파악

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도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사과와 배 생산량이 전년 

대비 각각 20.8%, 20.3% 감소할 것으로 전망

했다. 출하량이 줄고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사과와 배뿐 아니라 감귤, 포도, 복

숭아 등 단감을 제외한 주요 과일 가격이 작

년보다 비쌀 것으로 예측했다.

농식품부는 과일 가격이 추석 차례상 부담

을 키우고 있지만 지난달 31일부터 시작한 

농축산물 할인지원으로 사과와 배 소비자가

격 변동 폭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aT가 조사한 결과 전국 17개 시도, 50개 대

형마트와 창고형 매장, 체인형 중형마트, 전

통시장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사과·배 상품

(上品) 기준 회원 할인과 정부 농축산물 할인

지원을 모두 받으면 사과는 3.2% 상승에 그

쳤고, 배는 오히려 10.7% 하락한 것으로 파

악됐다.

정부는 추석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대 추석 성수품 가격을 작년보다 5% 

이상 낮은 수준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추석 명절까지 주요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국민들의 

체감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4만9000t의 성수품을 시장에 공급

한다.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사과와 배는 각각 1

만5000t과 1만3000t 등 농협 계약출하 물량

을 활용해 평시 대비 3배 이상 집중 공급하

고, 도매시장 집중 출하와 할인지원을 확대

한다.

성수픔 공급 확대와 함께 역대 최대인 670

억원을 투입, 대대적인 할인도 지원한다. 농

산물 할인쿠폰, 대형마트·농협 자체할인 등

을 통해 전년 대비 가격이 높은 품목을 중심

으로 최대 40~60%(정부 지원 20~30%) 저렴

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가격이 높은 배추와 무, 사과, 배, 양파 등 

농산물은 온·오프라인 30~40% 할인한다. 배

추 1포기당 정부 할인지원 20%에 판매처 자

체 할인 10~20%를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축산물은 한우와 돼지고기 등 구입단가가 높

은 품목은 자조금과 대형마트 자체 할인을 

연계해 최대 50%까지 할인 지원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급안정 대책반을 구성해 품목별 공급 상황

과 가격 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있다“며 ”불안 

요인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농축

산물 수급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

했다.                        
변용일 기자

112023년 9월 11일 월요일 경 제

고깃값 찔끔 내렸는데 사과 3배 ‘껑충’…추석 차례상 물가 부담 

추석 앞두고 20대 주요 성수품 가격 작년보다는 안정적

배추·무 등 농산물 전년比 하락…소·돼지고기도 하향세

사과·배 도매가 3배·2.5배↑…정부, 수급 안정 대책 총력

G마켓은 역대급 혜택과 상품구색을 갖춘 한

가위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오는 11일부터 16일간 진행되는 이번 ‘한가

위 빅세일’에서 G마켓과 옥션은 추석 선물세트

부터 수입명품까지 다양한 상품을 최대 70% 

할인가에 판매한다. 지난해 행사 대비 13% 많

은 역대 최다 인원인 2만6000여 셀러가 참여

한다.

할인쿠폰은 무제한 지급된다. 최대 1만원까

지 할인되는 ‘15% 쿠폰’을 전 고객 대상 횟수 

제한 없이 제공한다. 최대 5만원까지 할인되

는 ‘20% 쿠폰’도 멤버십 회원은 매일 2장씩, 일

반 회원은 1장씩 제공한다. 전체 행사 상품을 

15% 이상 추가 할인가에 내놓는 셈이다.

7% 카드사 즉시할인 혜택도 선보인다. 스마

일카드를 비롯해 4대 카드로 5만원 이상 결제 

시 최대 7만원까지 할인된다. 여기에 최대 24

개월 무이자할부도 선보인다.

삼성전자·LG전자·테팔·아모레퍼시픽·CJ제

일제당 등 총 72개 브랜드관을 열고, 국내외 인

기 브랜드 상품을 특가에 판매한다. 각 브랜드 

전용 최대 25% 중복쿠폰도 제공해 더블 할인 

혜택을 선보인다.

가성비 제품도 엄선해 특가 판매한다. 총 36

개의 중소판매자샵을 마련하고 ▲유아동용품 

▲생필품 ▲신선식품 ▲선물세트 등을 선보인

다.
오유나 기자

G마켓·옥션, ‘한가위 빅세일’ 오픈

11번가는 한가위를 앞두고 카테고리별 인

기 추석 선물을 특가에 쏟아내는 ‘월간 십일절

(11~15일)’ 행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11번가는 고물가 상황에 이번 한가위 선물

을 합리적으로 장만하려는 고객이 많을 것으

로 보고, 월간 십일절의 대표 코너 ‘타임딜’을 

통해 5일간 총 500여개의 특가 상품을 최대 

72% 할인가에 선보인다.

집안일 부담을 줄여주거나 건강관리와 미용

을 돕는 효도선물이 다양하다.

11일 오전 11시 ‘드리미 L20 울트라 로봇청

소기’를 시작으로 ▲11일 오후 11시 바디프랜

드 레그넘 안마의자(리퍼) ▲12일 오후 3시 LG 

퓨리케어 공기청정기 ▲13일 오후 7시 LG프라

엘 더마쎄라 ▲13일 오후 11시 LG 오브제컬렉

션 세탁기·건조기 세트 ▲14일 오후 7시 자로

우 포뮬러스 매스틱검 등을 한정 수량 마련했

다.

자녀나 조카 명절선물을 고민하는 고객을 

위해 ‘플레이스테이션5’와 ‘애플워치SE 2’(11

일 오후 12시) 등 검증된 인기 제품부터 가성

비 헤드폰으로 입소문 난 ‘앤커 사운드코어 라

이프 Q35 헤드폰(12일 오전 11시)’ 등도 선보

인다.

추석 황금연휴 기간을 대비한 호텔 숙박권

(제주 신화월드·금호리조트·여수라테라스리

조트 등)도 다양하다.
뉴시스

11번가, 월간 십일절 최대 72% 할인가 선보여

소비자 체감 물가가 높아지며 ‘초저가 의류’

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4%로 석 달 

만에 다시 3%대로 오르는 등 지난해부터 이어

진 고물가 현상으로 소비 심리는 여전히 침체

된 분위기다.

이에 SPA 브랜드 등 가성비 의류를 찾는 소

비자가 지속 늘고있는 가운데 SPA 브랜드보

다 저렴한, 초저가 의류에 대한 소비도 증가하

는 모습이다.

7일 균일가 생활용품점 아성다이소에 따르

면 상반기 의류용품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80% 신장했다.

다이소는 양말, 티셔츠, 와이셔츠 등 간단한 

의류 용품을 판매하다 지난해 7월부터 스포츠

웨어, 이지웨어, 홈웨어 등으로 패션 카테고리

를 확장했다.

스포츠웨어는 스포츠레깅스와 브라탑, 남성 

스포츠반바지와 메쉬반팔 등 운동할 때 착용

하기 좋은 상품들로 구성됐고, 이지웨어는 카

라 티셔츠, 트레이닝 바지 등 일상에서 충분히 

입을 수 있는 상품들이다.

파자마로 이뤄진 홈웨어도 꾸준히 인기 있

는 상품 카테고리 중 하나다.

의류 카테고리 구색을 갖추면서 올해 상반

기 의류 상품 아이템 수는 전년도 같은 기간보

다 80% 증가했다.

특히 올여름에는 SPA 브랜드가 시즌 상품 

주력으로 선보이는 ‘냉

감의류’를 다이소에서 

출시해 화제를 모았다.

유니클로의 ‘에어리

즘’, 탑텐 ‘쿨에어’, 스파

오 ‘쿨테크’ 등 냉감의

류 상품은 해마다 시즌 

히트템으로 경쟁을 펼

치는데 여기에 다이소

가 ‘초저가’를 내세워 

가세한 것이다.

다이소의 냉감의류 

‘이지쿨’에서 가장 많이 

팔린 사품은 ‘남성 메쉬 

드로즈(3000원)’였고, 

뒤를 이어 ‘남성용 냉감 

런닝(3000원), ‘이지쿨 

메쉬 U넥 반팔 티셔츠

(3000원)’ 등이 인기 상

품 반열에 올랐다.

이 이너웨어 3종을 

모두 구매해도 1만원이 

넘지 않는다.

‘이지쿨’ 인기에 힘입

어 ‘이지쿨’이 포함된 

다이소의 이너웨어 카

테고리의 1~8월까지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80% 신장했다.

다이소는 지속해서 의류 카테고리를 강화하

고, 냉감의류 ‘이지쿨’처럼 시즌성 의류 상품을 

꾸준히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이슬비 기자

“이젠 다이소 초저가 옷 산다”…고물가에 ‘3000원 티셔츠’ 인기

중소기업의 절반 가까이가 추석 상여금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인당 평균 

금액은 45만원 수준이었다.

10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8

월21부터 지난 1일까지 중소기업 800개사

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중소기업 추석

자금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추석 상여

금 지급 계획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의 

48.3%로 조사됐다.

상여금 지급 비율은 전년 대비 11.0%p 증

가했다. 상여금 지급 수준 또한 전년보다 증

가해 정률 지급시 기본급의 50.0%에서 올

해 53.7%로 3.7%p 늘었고, 정액 지급시 1인

당 40만2000원에서 올해 44만7000원으로 

11.2% 증가했다.

올해 추석 자금으로는 평균 1억1560만원

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필요자금 대비 

부족자금은 평균 1280만원이었다. 전년 조

사결과와 비교하면 1억5700만원이었던 필

요금액과 2200만원이었던 부족금액 모두 

감소한 수치다.

부족한 추석자금 확보 방안으로는 ‘납품

대금 조기회수’가 44.4%로 가장 높게 나타

났다. 이외에도 ‘금융기관 차입’이 20.4%, 

‘결제 연기’가 19.4%로 조사됐다. ‘마땅한 대

책이 없다’는 응답도 25.9%로 조사됐다.

응답기업 39.4%는 추석 공휴일 이외 추가 

휴무계획이 있다고 답했으며, 추가 휴무기

간은 임시공휴일인 내달 2일과 개천절을 포

함해 평균 1.5일로 조사됐다.

한편 지난해 추석에 비해 올 추석 자금

사정이 곤란하다는 응답은 ‘원활하다’는 응

답보다 높게 조사됐다. 전체 응답기업의 

26.9%가 추석 자금사정이 곤란하다고 답했

으며, 15.8%만이 원활하다고 응답했다. 전

년 수준이라는 응답은 전체의 57.4%를 차지

했다.

자금사정이 곤란한 주요 원인으로는 ‘판

매·매출 부진’이 77.7%를 차지했다. ‘인건비 

상승’과 ‘원·부자재가격 상승’도 각각 36.7%, 

33.0%로 뒤를 이었다. ‘대금회수 지연’도 

11.6%를 차지했다.

은행, 정책금융기관 등 금융기관을 통

한 자금조달 여건이 지난해 추석 대비 원활

하다는 응답은 16.1%로 곤란하다는 응답 

14.0%보다 다소 높았으며, 전년 수준이라는 

응답은 69.9%로 조사됐다.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 시 주요 애로사항

으로는 응답자의 41.6%가 ‘높은 대출금리’

를 꼽았다. 이외에도 ‘과도한 서류 제출요

구’, ‘대출한도 부족’ 등이 각각 6.5%, 5.8%로 

뒤를 이었따. 별다른 애로사항이 없다는 응

답은 52.5%로 나타났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추석 자금수요 규모 감소는 적지 않은 중소

기업이 긴축경영을 바탕으로 수출감소와 내

수부진에 대응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며 “고금리·유가상승 등 어려움 속에

서도 중소기업이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정

부가 내수진작과 수출 지원 확대에 적극 나

서야 한다”고 말했다.                   서선옥 기자

중소기업 48% “추석 상여금, 계획 있다”…평균 얼마씩?

올해 추석 자금으로 평균 1억1560만원 필요해

27% “자금사정 곤란”…이유는 “판매·매출 부진”

지속해서 의류 카테고리 강화


